
한국인의 색채의식 (韓團A의 色彩훌識 小考)

이종상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교수 

목 차 

1. 서론 

2. 전통 색채문화의 이해와 오해 

3. 음양오행(陰陽五行)과 색채(色彩) 

4 오방우I (五方位)와 오정(五lE)， 오간색(五間色) 

5. 색이름(色名)으로 살펴본 색채의식(色彩훌、識) 

6. 질료적(質料的)으로 본 색채문화(色彩文化) 

7. 맺음말 

1 ，서론(序論) 

…하느님께서 “빛이 생겨라1" 하시자 빛이 생겨났다. 그 빛 

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 

교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창세기 1, 3-5) 

이 글은 내가 굳이 광학론을 들추지 않더라도 ‘빛과 

색’의 관계가 절묘하게 드러난 성경의 한 대목이기에 인 

용한 것이다. 빛(光)이 생기니 색(色)이 보이고. 색이 보 

이니 시각적으로 좋고(善) 나쁨(惡)이 구분되며 이렇게 

생긴 변별성은 곧 낮(書)과 밤(夜) , 밝음(明)과 어둠 

(暗) , 양지(陽)와 음지(陰) , 하양(白)과 까망(黑)을 구분 

하여 상생과 대립의 변증법적 순환관계로 발전한다. 이 

렇게 보면 빛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흑백(밤， 낮)의 무채 

색이며 그 다음으로 적(*') 청(줌)， 황(黃)-온갖 사물-의 

유채색이 만들어진 것이다. 

얼핏보면 관념 적 인 설교처 럼 들랄 수 있겠으나 음양 

오행과 오방， 오정， 오간색을 기저로 한 우리의 전통 색 

채의식을 살펴보는 나로서는 오(五)라는 개념을 매개로 

* 본 논문은 2002년 서울 시립미술관 개관기념전인 〈한 민족의 빛과 색〉 

전의 도록에 게재될 예정임. 

매우 합리적인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여기서 관심 

있는 대목은 ‘보시기에…’로 일관되는 창조원리의 시각 

우선 개념이다. 우리는 미술을 창작예술이라고 ‘창(創)’ 

자를 붙인 이유가 감히 이런 창조주(創造主)의 그것과 

구우일모(九牛-毛)의 한 부분이라도 흉내내보라는 절 

대자의 기도라고 믿고 싶다. 화가인 나로서는 창작의 

깊은 의미와 책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됨은 물론 ‘한민족의 빛과 색’을 공부하는데 더욱 정신 

을 다잡게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 

나는 우리 민족이 유구한 역사의 색채문화를 향유해 

오면서 나름대로 색채의식을 정립했을 것으로 믿어 의 

심치 않는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합 

리적인 색채론은 아무 데도 기숨(記述)해 놓은 기록이 

없다. 그래서 뭇 사람들이 전통적인 우리의 색채의식을 

들여다보기 위해 조상들이 남겨 둔 흔적들을 뒤적거리 

며 희미한 의식의 편런(片購)들을 주워 모으고 있는 실 

정이다. 이러다 보니， 뜬구름 잡는 것처럼 구체성도 없 

고， 연구의 실체도 퇴색되어 감으로써， 잠시 스쳐간 견 

문록(見聞錄)의 시각에서 물색 옷(梁色衣)을 멀리했던 

백의민족이 합리적인 색채의식을 정립할 수 없었을 것 

이라고 전제하기 일쑤다. 그러나 한민족의 색채의식은 

문자 이전부터 말씀 안에 살아 있음을 확신하고， 우리 

의 혀 안에 감춰진 민족의 색 정서를 언어관습에서 찾 

아보기로 한다. 

언어는 그 민족의 얼이 답긴 문화의 바다다. 어느 시 

대， 어느 장소이든지 주인이 있는 언어논 살아 숨쉬며 

자라면서 생멸의 순환을 거듭한다. 이렇게 쉽 없이 명 

멸하는 어휘의 바다에는 소금처럼 민족의 ‘얼’이 녹아 

있다. 다만 고기가 바닷물의 젠맛을 알지 못하듯이 우 

리의 색채의식은 언어의 바닷물과 한 봄을 이룬다. 

B. C. 20세기에서 10세기를 전후하여 성립된 음양사 

상에 앞서， 우랄 알타이어계의 민족들은 태초에 말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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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부터 창세기의 말씀처럼 음양대립의 대칭적인 의미 

체계(意味體系)가 음운체계(音題體系)와 조화를 이루면 

서 말씀의 바다를 이루어 왔다. 알타이어계의 제사(第 

四) 어족군(語族群)에 속하는 우리의 언어체계는 음양 

의 상생대립(上生對立)적인 이원론(二元論)에 큰거하여 

색에 대한 어근변화(語根變化)가 발전되어왔다. 중국의 

주역사상(周易思想)에 의존한 음양설로 인해 한국인의 

색이름이 한자색명(漢字色名)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 

는 것에 대해 나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사실 알고 보면 

중국 고대의 한 문화(漢文化)가 일찍 문자를 사용한 우 

수함은 인정하나， 실제 음양사상은 알타이어족의 사상 

으로부터 연원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 

자문화 그 자체는 우리의 언어처럼 음 · 양의 이원체계 

(=元體系)를 확고하게 갖고 있지 못한 채 알타이어계 

의 어족사상(語族思想)을 흡수 발전시켜 체계화한 것이 

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 입안에 든 색 이름에 대 

한 언어체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색채의식이 어떠했 

으며 그 안에 내재된 한국미학의 자생성을 어떻게 발전 

시켜 나갈 것인가를 화두로 삼고자 한다. 

2. 전통 색채문화의 이해와 오해 

얼마 전에 어느 토론장에서 색채학 공동발표회가 있 

었다. 그 중에 한 분이 “우리의 색채어휘(色彩語棄)는 

비과학적이고 빈약해서 현대산업화에 걸림돌이 된다”며 

서구적 시각과 잣대만으로 한국의 색채문화를 펌하(많 

下)하던 기억이 난다. 매카니즘적인 기능과 효율성을 

우선하는 산업분야와， 사상과 감성을 토대로 하는 예술 

은 다르다. 천만가지의 기호화된 색상 샘플도 전통적으 

로 우리 색채의식 속에 무의식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오 

방위의 오정색(五正色)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세분 

화한 또 다른 표본에 지나지 않는다. 

영어 문화권에서의 단일 색명(色名)으로는 빨강 

(Red) , 진흥(Purple) ， 분홍(Pink) , 주황(Orange) ， 노랑 

(Yellow) , 갈색 (Brown) , 초록(Green) ， 파랑(Blue) ， 까망 

(B닝ck) ， 하양(White)등 11색이지만 순수한 한글로 표기 

한 오정색의 다섯 가지 빛깔을 빼고 나면 ‘모두가 혼합 

간색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밖에 다른 나라의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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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변， 필리핀의 경우는 빨강， 노랑， 까망， 하양이 있고 

나이지리 아는 빨강， 까망， 하양이 았으며 파푸이-뉴기니 

는 아예 까망과 하양만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단 

일 원색의 순수 한글 색이름으로 빨강， 노랑， 파랑의 유 

채 3원색명이 있고， 까망， 하양의 무채색명이 있어 오방 

위 오정색을 이루고 있다. 

그 외에 감산혼합된 색명은 수도 없이 분화될 수 있 

으므로 ‘하늘색’， ‘배추색，’ ‘수박색’， ‘쥐색’， 혹은 ‘쪽빛，’ 

‘남빛’， ‘우유빛’ 처럼 사물의 이름 끝에 한자로 ‘색(色)’ 

자나 한글로 ‘빛’자를 붙여쓰고 있다. 이런 방법은 결국 

유채색의 색이름 뿐만이 아니라 ‘안색(頻色)’， ‘기색(氣 

色)’， ‘혈색(血色)’ 혹은 ‘불빛(光線)’， ‘햇빛(日光)’， ‘낯 

빛(頻色)’， ‘눈빛(眼光)’처럼 가산혼합된 광선은 불론 건 

강이나 심기(心氣) 등의 비가시적인 내면까지도 섬세하 

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조상들이 이름 

붙여 써 내려온 다섯 빛깔의 원색명은 다른 어느 나라 

의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과학적이며 합리적이고 철 

학적인 의미가 깃들여 었다고 본다. 우리의 색채문화는 

분석적이기보다 오히려 종합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합 

리적이고 과학적인 프리즘적 분석주의 색채논리로 보려 

는 즉물적 대상으로서의 색상이 아니라 자연과의 동화 

를 이상으로 삼으면서 선험적 직관에 의해 파악되는 물 

(物) 이상의 색채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공간과 시간 속에 나의 삶이 동시에 내포된 

종합적인 색채인식을 지녀왔기 때문에 기능적이며 효율 

적인 측면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았음을 인정한다. 그렇 

다 하더라도 예술적 측면에서 값매검을 한다면 한민족 

의 색채문화는 매우 자랑스러운 것이었음을 부인할 수 

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색채의식은 표피적인 색상(色 

相)에 연연하기보다 내용적인 색질(色質)을 파악하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역력하다. 한국의 빛깔은 허장성세(虛 

張聲勢)를 벗어나고 욕심을 버려 내안에 느낌으로 존재 

하는 절제의 빛깔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한 민족의 색채의식은 그 자체만으로 독립해서 생각 

할 수 없다. 거기에는 그 민족이 걸어온 역사와 의식주 

전반에 걸친 주거 환경은 물론 자연환경과 우주관， 생 

사관 등의 종교와 윤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예술도 마찬가지여서 우리의 그림이 서양의 그것과 다 

른 까닭이 이런 데서도 쉽게 느껴진다. 



정치사관이나 경제논리가 문화의식을 앞지르고 있는 

세상이고 보면 기초학문이나 순수예술이 설 자리를 앓 

고 사회전반에 걸쳐 실용주의 생산논리가 물질만능을 

부추기며 예술적인 색채의식은 기능주의 색채이론에 밀 

려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이런 현상마저도 당연하고 

그럴 듯한 얘기처럼 들랄 수도 있겠지만 과학을 뛰어넘 

는 창조적인 문화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한국의 그림을 비롯한 의식주 문화를 살펴보면 오히 

려 세련된 색채문화가 그 뿌리를 이루고 있었음을 곧 

알 수 있다. 선사시대 암각화가 그렇고 고구려시대의 

벽화가 그러하며 고려시대의 그 찬란했던 불화가 그렇 

다. 또 고구려 벽화에 나타난 갖가지 의상의 염색기술 

과 건축의 단청미술이 그렇다. 이런 색채문화가 지금까 

지도 우리의 생활 속에 면변히 이어져오고 있음을 증명 

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우리의 생활 

속에 녹아있는 가시적인 색채문화만 보더라도 결코 우 

리의 색채문화가 서구의 그것과 비교하여 하등의 모자 

람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색 이름이 오랫동안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그 

에 대한 여타의 상황까지도 종합적으로 인식하는 빛과 

색채감각의 표현이었음을 상기할 때 단순한 색명 이외 

의 것들에 대한 의미부여가 결코 견강부회의 이론주입 

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혹자는 빛과 색채를 자유 

롭게 인식하려는 현대인들에게 그런 이론적 근거가 사 

족에 다름 아닌 방해요소일 뿐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물론 간접체험에 의한 인식의 허구를 인정한다 하더라 

도 분리된 색상 하나가 자연의 산물인 바에야 한 개의 

개념을 놓고 공간과 시간은 물론 인간과의 관계는 물 

론， 윤리성까지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이해한다면 오히 

려 예술적으로 사색하는데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색(色)’이란 글자의 본 뜻을 살펴보면 『설문해자(說 

文解字)d]에서 ‘안기(頻氣)’라고 풀이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얼굴의 기색이 단순히 사람의 얼굴에 나 

타난 안색(頻色)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내까지 드러 

내는 얼굴의 기색을 말하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우 

리가 흔히 말하는 빛과 색의 의미는 다르다. 빛은 광선 

에서 오는 가산혼합의 대상을 말하고 색은 물체의 흡수 

와 반사에 의한 가산혼합의 대상으로 유 · 무채의 오색 

을 말한다. 그 외에도 비가시적인 내변의 상황을 표현 

하는 선채(神宋)와 안채(眼宋)처럼， 사람의 인품이나 건 

강， 감정 등을 말하는 ‘얼굴 빛 (頻경/頭色)’이 있고 생 

선이나 물건의 신선도를 말하는 ‘때깔’ 등이 있다. 우리 

가 흔히 색을 ‘색깔’이라고도 말하는데 외부의 드러난 

색을 통해 내부의 질료까지 파악해 보려는 ‘때깔’의 의 

미가 잠재된 것이 아닌가 싶다. ‘깔’을 비가시적인 추상 

적 감정인 숨결， 손결， 눈결， 물결과 같은 ‘결(題質)’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한국인의 색채의식은 굳이 

오행사상에 연유하지 않더라도 표면색과 이변색을 동시 

에 파악해보려는 종합적 색채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표리부동(表훌不同)을 최악의 부도덕으로 

삼는 윤리관 속에서 곁과 속을 동시에 이해하고 진솔하 

게 표현하려는 욕구는 자연스럽게 모든 예술 속에 잘 

드러나 보이고 있으며 일상의 언어 속에도 녹아 있음으 

로 해서 색 이름 하나에도 공간과 시간개념이 동시에 

파악되며 선험적 기성관념이 종합되는 것이다. 서구에 

비해 표리의 동질화를 희구했던 단적인 예로서는 우리 

의 매듭이 그렇고 자수가 그러하며 목공예와 회화 등에 

서 잘 나타나고 있음을 본다. 이런 점을 깊이 통찰하고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실용주의’라는 장못된 교육적 모 

토 아래 우리의 종합적인 색채의식을 펌하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3, 음양오행備陽五行꽤색채(色彩) 

오채(五彩)로서 색채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후한서(後漢書) d], I염직편」의 오색(五色)으로서 “내가 

고인의 형상을 보니 일( B), 월(月)， 성(星) , 신(辰) , 산 

(山) , 용(龍) , 화(花)， 충(蟲) 등은 오채(五彩)로 장식하 

였고， 또 제기， 해초， 불， 쌀， 토기 모양의 채색수(彩色 

觀)는 오채 (五彩)로 나타냈고 오색 (五色)의 설채 (設彩)

로 복장을 만들었다” 라고 했다. 

원래 음과 양은 만물의 원소적 의미를 가진 개념은 

아니었으나 춘추시대(春秋時代)에 육기(六氣)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실재의 이원적 개념으로 성립되었다. 음양 

오행설(陰陽五行說)의 사상적 배경은 토착신앙(土看信 

때)의 근간인 민간선앙(Shamanism)에서 연원한다고 볼 

수 있다. 샤먼은 영매자를 통하여 초자연적 힘 (靈)을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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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악귀를 벽사( ~ß)하는 한편 악령을 위무하는 선악 

의 양면선앙이다. 그러므로 자연계의 비가시적 절대법 

칙인 음 · 양의 상생(相生) . 상극(相웹)을 우주의 운행법 

칙으로 믿어 왔다. 음 양의 2원구조 속에 오원기(五元 

氣) . 즉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로 생성과 

소멸의 원리를 설명하는 오행설(五行說)을 큰간으로 한 

다. 여기서 말하는 음양과 오행의 원리로 세상을 파악 

하려는 논리체계를 음양오행사상(陰陽五行思想)이라고 

한다. 

만물의 생멸(生滅)과 변화를 기(氣)의 취산(聚散) . 

이합(離合)의 현으로 보면서부터 음기와 양기의 상반된 

성질을 설정하고， 음양이기(二氣)에 의한 천지의 운행 

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최초의 문헌적 근거로는 『상서 

(尙書).!l의 「홍범 (洪範)J 인데， 홍범구주(파範)L.購)에 보 

변 화(火) . 수(水) . 목(木) . 금(金) . 토(土)로 오행 이 등 

장한다. 고대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제반 요소들이 나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행의 순서는 다시 상생과 상극의 개념으로 풀이되 

는데， 상생(相生)의 순서는 『예기(禮記).!l의 「월령(月 

令)J에 보이는 목(木) . 화(火) . 토(士) . 금(金) . 수(水)의 

순이다. 또 상극(相웹)의 순서는， 제(齊)의 추연(都채) 

이 정한 토(士) . 목(木) . 금(金) . 화(火) . 수(水)의 순서 

로 상승(相勝)의 사상이다. 추연(都術)의 대표적인 학설 

로는 ’오덕종시설(五德終始說)’이 있는데 그는 오행의 

순서를 목(木) . 화(火) . 토(士) . 금(金) . 수(水)로 생성해 

간다는 상생설로 발전시켜갔다. 음양설과 오행설을 통 

합하여 음양의 기(氣)와 오행(五行)에서 발생하는 덕 

(德)의 소식(消息)이론으로 사물의 변화를 설명했다. 오 

행(五行)의 관계에는 상생과 상극의 관계에서 근원이 

되는 태극(太極)이 일원적(一元的) 개체가 되려면 생성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상극의 다섯 단계로 나누 

어 설명하였다. 

첫째， 태역생수(太易生水)는 유현(뼈玄)에서 수기가 

생기며 이는 곧 생명의 근원으로 북방위의 어둠으로 회 

귀하는 변역의 과정이다. 

둘째， 태수생목(太水生木)은 수기로 생명(木)이 생겨 

안의 기 운이 밖으로 발산하여 동방위 의 초목이 파렇게 

40 造形 part.1 연구논문집 24호.2001 

성장하는 소생의 과정이다. 

세째， 태시생화(太始生火)는 나무가 불(火)이 되어 만 

물이 형상을 이루고 남방위의 밝고 붉은 빛으로 성장 발 

전하는 과정이다. 

네째， 태소생금(太素生金)은 불로써 금(金)을 얻어 기 

의 외적 발산을 억제하고 서방위의 맑고 흰 정결로 내적 

인 성숙을 하는 단계이다 

다섯째， 태극생토(太極生土)는 쇠와 돌로 흙(土)이 되 

고 모든 것을 완성하여 중앙위에 땅을 얻어 주인으로 중 

심이 되는 과정이다. 

우리의 음양사상은 단군신화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천부인(天符印) 3개를 가지고 360여 가지의 

인간사를 다스렸다는 기록이 바로 음양의 수리적(數理 

的) 사상을 내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사 

상적 바탕 위에 삼국시대에 이미 색채에 대한 개념을 공 

간과 시간의 종합적인 세계관으로 받아들여， 방위 개념 

과 계절 개념을 드러내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왔고 여 

기에 순응하며 자연과 일치를 이루려는 민속신앙이 싹터 

왔다. 

고구려 유리왕(29년)때 서천이란 뱃가에 검은 개구리 

와 붉은 개구리가 떼지어 싸우다가 검은 개구리가 죽은 

사건이 있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검은 색 이 북방위를 

상징하는 색이므로 북부여가 패망할 징조라고 하였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 오방위 오정색의 사상이 그때 

이미 성행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방위의 길흉은 한 해 동안 북동방의 귀문(鬼 

門)과 같이 고정위가 있고 수시로 바뀌는 세덕(歲德) . 오 

방신(五方神) . 오방색위(五方色位)의 유덕문(有德門)이 

있었다. 민속에서 동， 서， 남， 북방위의 사신(춤龍， 白虎，

朱崔， 玄武)과 중앙위의 황제(黃帝)가 있었고 이를 상징 

하는 파랑， 하양， 빨강， 까망， 노랑의 오방색 (五方色)이 

있었다. 무심하게 들으면 미신 같은 얘기지만 자세히 들 

여다보면 아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현대의 색채이론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금 우리 

가 배우고 있는 빨강(~). 노랑(黃) . 파랑(좁)의 유채 삼 

원색(有彩三原色)과 까망(뽑) . 하양(白)의 무채 이원색 

(無彩=原色)의 원리와 오방위 오정색의 원리가 같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런 과학적 원려와 부합되게 오정색의 이름만 완벽한 고 

유 색명으로 사용해오고 있음은 놀라운 일이다. 

4, 오방위(五方뼈와오정(五正)， 오간색(표間色) 

오행사상(五行思想)과 직간접으로 연계되었다고 생 

각되는 오자(五字) 돌림말로는 오행(五行) , 오방(五方) , 

오색 (五色)， 오미 (五味) , 오상(五相) , 오경 (五經) , 오례 

(五禮) , 오륜(五倫) , 오성 (五性) , 오감(五感)， 오정 (五

情) , 오심 (五心) , 오관(五觀) , 오욕(五愁) , 오기 (五氣) , 

오성 (五聲) , 오음(五音) , 오관(五官) , 오장(五B藏) , 오룡 

(五龍) , 오성(五星) , 오시(五時) , 오풍(五風) , 오계(五 

季)， 등 수 없이 많다. 그만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오행(五行)의 사상이 생활 속에 함께하여 왔다 

는 얘기다. 이렇듯 오색(五色)은 우리의 우주론적 체계 

인 오행설과 맞닿아 있으며 각기 상징적으로 오분(五 

分)하여 공간과 시간， 감성과 윤리， 절기와 일기 등을 

연관시키고 있다. 

우리가 흔히 그리고 있는 사군자도 동매(東梅)， 서국 

(西훨) , 남난(南蘭) , 북죽(北竹)을 그리고 중앙에 소나 

무를 더하면 오군자라고 한다. 우리가 나라꽃(國花)은 

알면서도 국목(國木)은 모른다. 국목이 정해져 있는지 

조차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남산 위에 저 소나무 .... ’하 

며 애국가를 불러댄다. 남산에는 우리의 순종적송(純種 

末松)이 두 그루 밖에 남지 않았고 국적불명의 니기다 

송과 아카시아로 뒤덮인 지 오래다. 그렇다고 ‘남산 위 

에 저 아카시아 .. ，’라고 바꿔 부를 생각들을 하지 않는 

것은 왜일까? 소나무를 국목으로 지정했건 하지 않았건 

상관없이 우리의 적송은 오군자의 그것처럼 이미 우리 

민족의 의식 한 가운데 국목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의 색채의식도 이와 같아서 민요가 구전되듯이 

자연스레 우리의 조형의식 속에 배어있는 것이다. 오행 

사상은 발전하여 중앙의 주인을 중심으로 네 방향(方 

向)의 수호신상은 물론， 동쪽의 ‘셋바람’， 서쪽의 ‘하늬 

바람’， 남쪽의 ‘마파람’， 북쪽의 ‘핏바람’처럼 시정 어린 

연계성을 가져왔다. 이처럼 자연과 인간의 감성마저도 

합일시킴으로써 한국인의 색채의식은 ‘보이는 색’으로 

부터 벗어나 ‘생각하는 색’으로 관념화되어 발전해온 

것이다. 

음양의 이치가 다섯가지의 요소로 각기 운행되는데 

특히 색의 개념은 공간으로서의 방위와 시간으로서의 

계절과 관계하며 오행에 근거한 오색 개념을 만들어낸 

다. 방위 색으로서 색(色)을 설명한 것으로는 일연(一 

然)의 『삼국유사(二國遺事).!l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대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산은 백두산의 큰 줄기로 각 대마다 부처들의 산몸이 

항상 머무는 곳이다. 동방(東方)은 푸른빛이 있는 곳이라 동 

대의 북쪽 귀퉁이 밑과 북대의 남쪽 기숨 끝에 마땅히 관음방 

(觀품房)을 설치하여 퉁큰 형상의 관음(觀홈)과 푸른 바탕에 

1만 관음상(觀흡像)을 그려 모시고 ..... 남방(南方)은 붉은빛을 

맡았으니 남대의 남쪽 변에 지장방(地藏房)을 두고， 둥근 형 

상의 지장(地藏)과 붉은 바탕에 8대 보살(홈陣)을 위수로 1만 

지장(地藏)의 화상을 그려 모시고 흰빛은 서방(西方)의 색 

이니 서대의 남(南)쪽 면에 미타방(爛院房)을 두고， 둥근 형 

상의 무량(無量)수상과 흰 바탕에 무량수여래불(無量如來佛) 

을 위수로 한 1만 대세지 보살을 그려 모시고 ..... 검정색은 북 

(北)쪽 땅이므로 북대 남쪽 변에는 나한당(羅漢堂)을 두고 퉁 

근 형상의 석가 화상과 검정 바탕에 석가 여래(釋迎如來)를 

위수로 5백 나한신(羅漢身)을 모시고 ..... 누른빛은 중앙(中央) 

에 처한지라 중대에 있는 진여원 가운데는 문수와 부동의 소 

상을 모시고 뒷벽에는 누른 바탕에 비로자나불을 위수로 한 

서른 여섯 가지로 변화하는 형상을 그려 모시고 .. 

백두산의 줄기가 뻗어 내려와 각 산마다 보살이 머 

무르고 계시니 마땅히 불상과 탱화를 그려 모시라고 했 

다. 동(東)에능 관음방(觀音房)을 두어 파란 바탕에 관 

읍상(觀音像)을 모시고， 남(南)에는 지장경(地藏經)을 

두어 빨간 바탕에 지장보살(地藏홉鐘)을 모셔야 한다고 

했다. 또， 서 (西)에는 나한신(羅漢身)을 두어 하얀 바탕 

에 무량여래불(無量如來佛)을 모시고， 북(北)에는 나한 

당(羅漢堂)을 두어 까만 바탕에 석가여래(釋迎如來)를 

모셔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 중앙(中央)에는 진 

여원을 두어 노란 바탕에 비로자나불을 수반으로 모셔 

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일찍이 불교사상과 간섭하 

며 방위개념과 색채개념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에 

자리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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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와의 관계 외에 천문학적인 관계에서 살펴보면， 

동춘(多春) , 남하(南夏) , 서추(西秋) , 북동(北장)이며 오 

행오색으로는 목청(木좁) , 화적(火~)， 금백(金白) , 수흑 

(水黑) , 토황(土黃)에 관련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8 

세기를 전후한 실학사상은 우리를 실용주의(實用主義) 

의 철학에 눈뜨게 했고 서구학문이나 자연과학적 세계 

관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뿌리깊게 박혀 

있는 한국인의 색채의식은 자연에 바탕한 오방， 오간색 

을 기본으로 한 오행사상의 색채의식이다. 

오방색은 오정색(五正色)또는 오채(五彩)라고도 하 

였는데 방위와 색의 관계를 동청 (東춤) , 남적 (南~)， 서 

백 (西 白 ) , 북흑(北黑) , 중황( 中黃)으로 분명 히 자리 매 김 

하면서 오정색의 방위개념이 발전해 왔다. 또한 동 + 
서방 사이에 벽색(뽕色)，동 + 중앙 사이에 녹색(綠色) , 
남 + 서방 사이에 홍색(紅色) , 남 + 북방 사이에 자색 
(榮色) , 북 + 중앙 사이에 유황색(統黃色)의 사이색을 
만든다. 이런 혼색， 합색은 음(陰)에 해당하는 색으로 

간색(間色)이라고 부르며 채도가 낮아 드러나지 않고 

인근색 조화로 모노톤의 아조(雅調)를 띠고 있어 은일 

사상과 상통하기도 한다. 

5.색이홈色名)으로살펴본색채의식(色彩覆識)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색 이름을 살펴보면 어 

리숙한 듯이 보이나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합리적임을 

알 수 있다. 본래 색은 보는 사람의 주관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색 이름을 다 지어 부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일상의 언어생활이나 문학， 예술 

분야와는 달리 산업생산이나 시각매체를 통한 양산체제 

에서는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감성적인 색 이름 

이 아닌 기능적인 색 부호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 우 

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민족의 색채의식에서 발 

아되는 색 이름(色名)과 효용성을 위한 경영의식에서 

필요로 하는 색 부호(色符號)다. 후자를 필요로 하는 시 

각에서 우리의 색채의식을 보면 탑답하고 모호하며 비 

과학적인 것으로 보였을 것이지만， 전자의 입장에서 보 

면 후자가 무감정하고 물질적일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색채운용은 음양의 원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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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상조(相技相助)의 관계이지 결코 적대관계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의 시각에서만 보려는 무모함을 

자주 보게된다. 마치 전통미술과 현대미술， 보수와 개혁， 

남과 여의 대립과 같은 양상으로 말이다. 

그렇다면 순수한 우리말로 된 고유한 색 이름을 살 

펴보자. 나는 국어학자가 아니므로 견강부회(옳彈附會) 

하는 바가 있을 지 모르겠으나 오랜 창작생활 속에서 

생각을 거듭하다 보니 내 나름의 확신이 생긴 것이다. 

순수한 한글 색 이름의 자격을 갖추려면 ‘하늘+빛’， ‘배 

추+색’ 등의 ‘빛’이나 ‘색’과 같은 접미어가 필요 없이 

명사(파라+0 ), 형용사(파라+L) ， 부사(파라+승+게)가 

되면서 스스로 주어가 되고 명사와 동사를 수식할 수 

있어야한다. 그 많고 많은 색 이름 중에 위의 조건에 맞 

는 색 이름을 우리말 속에서 찾아보자. 아무리 애를 써 

봐도 결국 파랑， 빨강， 노랑(유채색계)이 있고 하양， 까 

망(무채색계)이 있을 뿐이다. 현상계의 나머지 잡다한 

색깔들은 이들 오방색의 조화로운 변환에 달려 있을 뿐 

이다. 예컨대 삼원색의 색이름 끝자 받침에 ‘o ’을 쓰면 

명사가 되고 ‘L ’을 쓰면 형용사가 되며 어미에 ‘승+게’ 

를 쓰면 부사가 되는 어문적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처 

럼 어미변화 하나만으로 색상의 기본적인 표현기능아 

완벽할 수 있음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그밖에 

도 색상 이외의 색질을 표현할 수 있는 채도(彩度)， 순 

도(純度) , 병도(明度)는 물론， 건습(乾i옳) • 중량(重量) , 

질감(質感) , 선도(蘇度)까지도 자유자재로 색채의 감정 

표현이 가능한 가변적인 색 이름을 일상화했음을 알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방위， 식물， 동물， 계절， 기후， 바람， 

오미， 오례， 오상， 오음 등 자연현상과 사물과의 연계성 

을 맺게되고 심지어는 각 색 이름마다 인격적인 윤리성 

을 부여함으로써 기능으로보다는 감성으로 살아 숨쉬는 

풍류적 색채문화를 이어왔던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왜 일찍이 유채색과 무채색을 합해 

오방색이라는 다섯 가지의 원색 이름만 만들어 시 · 공 

간의 종합적 개념으로 사용하였을까. 프리즘도 없어 백 

색광을 분석할 능력이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먼셀이 

태어나지도 않아 그의 색채이론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 

터인데도 말이다. 이처럼 서구의 과학적 분석 이상으로 

자연의 색채 원리를 이미 선험적 직관에 의해 터득하고 

유채 삼원색과 무채 이원색의 오정색 이외는 색 이름을 



만들지 않은 조상의 높은 안목과 합리성 앞에 경건해질 

뿐이다. 

(1) 빨강 (亦) - ( ‘H ’ + ’기’ ) 

‘빨강’은 순수하고 고유한 우리의 색이름이며 삼원색 

중의 하나이고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오정색(五正 

色) 중의 하나로서 명사이다. 형용사로서는 ‘빨간’이 있 

고， 부사(副詞)로서는 ‘빨장게’가 있어서 간단한 어미변 

화 하나만으로도 명사와 동사를 자유자재로 수식할 수 

있다. 

‘빨강’은 『설문해자(說文解字).Jl에서 남방의 색이 라고 

하였고 적 (~) 땅과 불꽃을 가리키는 말로 땅 위의 불 

꽃이 후대에 이르러 땅 밑의 불꽃으로 도치된 것이다. 

『옥편(玉篇).Jl에서는 밝은 색(朱色)이라고 기술되어 있 

듯이 주(朱)는 「설문해자』에서도 “주(朱)는 소나무와 

잣나무의 심이며 남방의 양(陽)을 품고 있는 것이다(朱 

心木馬松相之屬)"라고 하였다. 주색은 땅 위에 나무가 

딸 때 생기는 ‘붉은’ 기운과 남쪽 하늘에 햇볕이 비치는 

양기의 밝은 빛(光明)을 상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 

리 색 이름에서 ‘빨강’의 ‘빨’은 ‘불(火:弼)’의 색， 즉 

‘붉(亦，朱)’과 ‘밝(明)’에서 연유된 색 이름임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지금도 남향집을 좋아하는 양택사상(陽흰 

思想)을 선호하고 있는 것은 ‘빨강’과 무관하지 않다. 

일조권( 日照權)을 법으로 보장받을 만큼 중요시하는 이 

유는 온대환경 속에서 따듯하고 밝은 것을 좋아하던 오 

랜 생활습성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활환경과 색 이름은 

결코 무관할 수가 없다. 이런 현상은 자의적일 뿐만 아 

니라 매우 합리성을 가진 환경친화의 색채의식을 지녀 

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빨강’은 명사로서 자신이 주어가 되며 형용사로서 

뒤에 명사를 수식할 때는 ‘빨간’으로 어미변화를 한다. 

뒤에 동사를 꾸밀 때는 ‘빨강게’로 어미변화를 일으켜 

‘사과가 빨창게 익었다’와 같이 부사로 사용된다. 이처 

럼 우리말의 고유 색 이름은 삼원색상의 기본적인 표현 

언어로서， 완벽하게 어미변화를 할 수 있도록 갖추어져 

있다. 그밖에 ‘빨잘다’. ‘별정다’. ‘시빨정다’， ‘붉다’. ‘발 

그레’， ‘볼그레’， ‘불그텍텍’， ‘불그죽죽’， ‘불그스름’， 등 

색질을 무궁무진，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는 가변형의 

색 이름을 써왔다. 그 뿐만 아니라 빨강은 남쪽， 난초， 

여름， 예절， 예술， 마파람， 현악기 등 수많논 연계성을 

갖게 되고 심지어는 빛깔마다 인격적 윤리성을 부여함 

으로써 기능으로보다는 심성으로 살아 숨쉬는 풍류적 

색채문화를 이어왔던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빨강은 ‘붉다’， ‘붉’， ‘밝’에서 온 

개념이며 적(~)， 홍(紅) , 주(朱)가 이에 속한다. 남방위 

를 가리키며 여름， 주작(朱崔)， 화(火) , 난초， 예(禮) , 예 

술， 마파람， 현악(鉉樂) , 선묘(線提) , 육(六) 등이 연계된 

다. 

서울의 명물이며 국보 제1호인 남대문이라는 현판은 없 

다. 다만 사람들이 관념적으로 그렇게 부를 뿐이다. 이 

역시 오행사상에 의한 결과로 남방위는 곧 예 (禮)이기 

때문에 남대문이라고 쓰지 않고 동방예의지국답게 숭례 

문(뿔禮門)이라고 써 붙였다. 빨강은 양기가 왕성하여 

생명의 성장을 촉진하고 경외(敬뿜)로운 대상으로 신앙 

의 매개가 되었다. 또한 천재지변과 액운， 악귀를 몰아 

낼 수 있다고 믿는 벽사의 주술성이 숨어있다. 

빨강은 특히 복식에서 많이 쓰이는데 조선시대의 정 

색(正色)인 다홍색과 천홍색(꼭두서니)， 비색(짧色) , 연 

지색， 도홍색 (挑紅色) , 주황색， 분홍색， 자색 등이 있었 

다. 이중 빨강인 적색은 연화의 덕(德)을 상징하고 있으 

며 홍색(紅色)은 제왕의 복색이었으므로 서민들에게는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나중에는 서민대중에게 널리 

애용되어 갖가지의 붉은색 계통의 색상을 애용하게 되 

었다. 이러한 오방색 중에 양기(陽氣)에 속하는 빨강과 

파랑은 동맥과 정맥을 상징하며 혈류의 순환처럼 기의 

흐름을 의미하고 있어 주술적인 작용을 믿기 때문에 의 

생활에 많이 쓰였다. 이 런 상적 하청 (上*下좁)의 순환 

적 색채의식은 민속의상에 많이 나타나는데 적색과 청 

색을 위 아래로 배색하는 청사초롱이 그렇고 혼사 때의 

청홍사(좁紅絲)와 사주보가 그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명료하게 드러나는 것은 태극의 배색이다. 

초기 대한제국의 태극기는 오정색으로 하얀 바탕에 

빨강， 파랑， 노랑의 삼태극을 그리고 그 주변으로 사방 

위에 건곤리감(乾坤 吹)의 패(함)를 까망으로 그렸다. 

그밖에 빨강은 주서(朱書)로 벽사부적( ~ß符籍)에 쓰 

였고 봉선화(鳳仙花)로 손톱에 물을 들이면 병 이 낫고 

동지날 붉은 팔죽을 먹거나 주사(朱妙)를 지니면 악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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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물리친다고도 했다. 요즘에 빨간 매니큐어를 바르는 으로 해서 끼}이(間)’에 어원을 둔 재벽’， ‘새참’， ‘새로 

일과 봉선화로 물을 들이는 것과를 연관시키는 것은 무 움’， ‘새파란’， ‘새빨간’， ‘샅바’란 말이 모두 ‘〈’으로 시작 

리이겠지만 우연치고는 흥미로운 일이다. 된다. 동풍을 ‘셋바람’， 혹은 ‘높새바람’이라 하고 동남풍 

을 셋바람과 마파람의 중간이라 하여 ‘새마바람’이라고 

(2) 파랑(좁) - ( ‘교’ + ‘E ’ ) 

‘파랑’ 또한 순수하고 고유한 우리의 색 이름이고 삼 

원색 중의 하나이면서 전통적 인 오정색 (五正色)의 하나 

이며 병사이다. 형용사로는 ‘파란’이 있고， 부사(副詞)로 

는 ‘파렇게’가 있으니 이같이 간단한 어미변화 하나만으 

로 명사와 동사를 자유자재로 수식할 수 있는 완벽한 색 

이름이 되는 것이다. 우리말 ‘파랑(좁色)’이란 색 이름 

은 물(水)이나 풀(草) , 동방의 하늘빛， 별빛과 같은 자연 

물에서 연원된 어원이라고 생각된다. 파랑을 나타내는 

한자용어로서 남(藍) , 감(組) , 감청 (銷좁) , 감추(組 ) , 아 

청(親춤) 등이 있는데， 이는 곧 생기의 색이며 만불이 태 

어날 때의 색(춤生也，象物之生時色也.['釋名.!l)이고， 동방 

의 색(좁東方之色也.['說文解字.!l)이기도하다. 

별자리로 보면 파랑은 춘분날 동쪽 하늘에 떠올라 

푸르게 빛나는 동방 28수의 첫 번째 별인 각성 (角星)에 

해당된다. 이처럼 새벽의 동쪽 하늘에 떠있는 별들이 푸 

르기 때문에 동방의 색이 청색으로 인식되었던 것 같다. 

중국에서 파란별이 뜨는 나라라고 하여 우리나라를 청구 

국， 청구 조선이라고도 별칭한 것을 보면 해 돋는 동방 

의 푸른 나라로 인식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말의 어원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 

여 일본어의 그것과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푸 

른빛을 대표하는 벽 (뽕)과 녹(緣)의 두 가지 빛과 아우 

르는 일본어로는 ao, awo(춤)가 있다. 또， 초목의 새싹과 

여름의 상징색으로 mid ri(綠)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 풀 

색과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푸르다’와 ‘풀’은 큰 

세어에서 원순화(圓륨化)된 것으로 보인다. 

‘파랑’， ‘푸르다’， ‘풀’， ‘풋-’ 등에서 공용된 ‘교’은 구 

순(口톱)의 파열음이다['석명(釋名).!l에서 말했듯이 봄이 

되면 얼었던 땅 속에서 식불의 새싹이 지표를 가르고 그 

틈새에서 세상 밖으로 태어나는 소리아며 그래서 생기는 

물체가 ‘풀’의 파란색이다. 입술이 열리듯 동쪽에서 천지 

가 열리고 그 ‘톰새’ 곧 ‘터진’ + ‘사이’ 에서 빛이 밝아 

오며 하루가 ‘새롭게(新)’ ‘시작(始)’ 되고 ‘생겨남(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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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절묘하게 오방위를 드러낸 언어구조임을 알 

수 있다. ‘풀”파랑’의 ‘고’ 과 ‘사이’ - ‘새로움’의 ‘λ’에 

서 동방의 새벽에 파랑과 트임， 새로움과 시작이 연상되 

어 ‘풋’과 ‘숫’을 명사의 접두어로 미숙하고 순수하며 새 

롭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우리말에 풋내기(未熟者) , 

풋솜(新線) , 풋잠， 풋내， 풋사랑， 풋김치， 풋나물， 숫되다， 

숫처녀 등， 대부분 파란색과 동쪽， 새로움과 새싹을 연상 

하게 마련인데 알고 보면 일본의 고어에서도 이런 현상 

이 감지된다. 예컨대 mid ri - ko(兒 綠兒)， mid ri 

me(緣女)가 그것인데 호적에 3살 미만의 아기를 일컴는 

말이라고 한다. 

파랑은 만물이 ‘생성’， ‘발원’하는 ‘큰원’적으로 ‘어진 

(仁)’ 기운이므로 이 기운이 쇠퇴해 가게 되면 ‘소생’시 

키는 방법으로 청색의 물건이나 의상을 입었다. 이처럼 

파랑은 영육간(靈肉間)에 ‘성장’과 ‘번식’을 관장하논 토 

속신앙의 벽사( 쩌)와 주술(~兄術)로 많이 쓰여왔다. 동 

방위는 ‘파랑’으로 ‘봄’을 상징하며 만물의 ‘시작’을 의미 

함으로 ‘청년’， ‘청춘’ 등과 같이 청색과 짝짓기를 한 어 

휘가 많다. 또한 서울의 동문인 동대문을 가보면 동(東) 

자 대신 흥인문(興仁門)으로 쓰여 있어 동즉인(東郞仁) 

의 오행사상을 읽을 수 있다.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의생활을 살펴보면 선비의 웃 

옷으로 입었던 도포의 길복(吉服)이 남청색이었고 일반 

서민들에게도 흰 옷 대신 파란색 물을 들여 입도록 권장 

하였다. 성종 이전까지만 해도 백궁(白宮)이 아청(雅줌) 

이며 중전과 대비의 치마가 남대란이었으며 왕세자가 녹 

색 옷을 입었다. 

(3) 노랑(黃) - ( ‘L ’ + ‘E ’ ) 

‘노랑’이라고 부르는 요즘 우리말도 순수하고 고유한 

우리의 색 이름이며 삼원색의 하나이고 전통적인 오정색 

(五표色)의 하나로서 명사이다. 형용사로는 ‘노란’이 있 

고， 부사로는 ‘노렇게’가 있어 간단한 어미변화만으로 병 

사와 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완벽한 색 이름이라고 할 



것이다. 

오방색의 정색인 노랑은 ‘땅’과 ‘영토’를 상징하므로 

곧 ‘주인’이며 ‘황제’의 ‘권위’를 상정한다. ‘황금’은 변치 

않는 ‘신용’을 의미하고 ‘광명’과 ‘부활’이다. 노랑은 ‘중 

심’을 가리키고 ‘신덕(信德)’을 드러내며 ‘안정’과 ‘번영’ 

의 표정으로서 천자만이 곤룡포를 업을 수 있었다. 그래 

서 서민들은 단일색의 황색옷을 입지 못했으며 이전까지 

만 해도 자황색까지 입을 수 있었던 우리의 조선조 왕들 

의 복장에 있어서 비로소 고종 황제에 이르러서야 황색 

단독의 콘룡포를 입을 수 있게 된다" 

‘노랑’은 ‘노란색’의 함의(含意)로 쓰이는 말로서， 본 

래는 흙에서 얻는 금(노다지)이나 농쇠를 이르는 어원에 

서 비롯되었다. 땅， 토지， 들(野)의 이미지로 넓다는 뜻과 

농경문화에서 노동의 연속인 놀이(휴식， 유희)개념으로 

발전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공간개념으로는 땅(地) 

과 관련되면서 시간개념으로는 향상， 일상의 항속성과 

장시간의 경과로 오는 현상， 즉 노쇠(老養)하거나 중고 

품(中古品)으로 헐어지는 의미를 내포한다 IF두시언해 

(;1'土詩請解16-65)dl에 보면 ‘느리다’를 ‘놀외다’로 썼고 이 

것이 ‘날외다’로 변형되면서 ‘날(日)’이라는 시간개념으 

로 발전된 듯 싶다. 지금까지 ‘노랑’에 대한 어문학적 연 

구가 미진한 데다가 여기서는 전문적인 언어연구가 목적 

이 아니므로 다만 추론할 뿐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노 

랑(黃)은 ‘L ’ + ‘E ’의 어근을 유지함을 알 수 있으며 

『천자문(千字文)dl에도 천지현황(天地玄黃)이라 하여 ‘하 

늘은 아득하고 검으며 땅은 누르다’라고 풀이하였다. 

노랑과 어원이 연계된 동계어를 살펴보면 ‘돗쇠(노란 

쇠)’， ‘넓은， 너르다(廣)’， ‘널쪽(木板)’， ‘널리다(散在)’， 

‘놀이(遊載)’， ‘노라리(息)’， ‘놀음(體博)’， ‘노리개(뺨節)’， 

‘늘리 다(據大)’， ‘늘(常)’， ‘늙다(老)’， ‘날( 日 )’, ‘낡다(養)’， 

‘놀(黃좁)’， ‘나루터’， ‘너럭바위(嚴盤)’， ‘늘어지다(華)’， 

‘누퉁지’， ‘누른 밥’， ‘누른내’， ‘노린내’， ‘노른자‘， ‘누리다 

(享有)’， ‘느리다(週)’， ‘나른하다(짧)’， ‘너름새(使)’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처럼 우리의 색채의식 속에는 

은연중에 시간과 공간개념이 어우러져 있으며 그 결과로 

생기는 상황이 아우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한 

국인의 색채의식 속에는 농경민족의 안정성과 자연에 대 

한 순응성이 잠재되어 있으며 그래서 특히 토지에 대한 

소유욕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런 안정성의 추구 이변에 

는 노란색이 의미하는 부와 권력과 신용 등이 모두 내재 

되어 복합적인 소유욕으로 나타나는 형상을 경험한다. 

난리가 나도 도깨비가 못 파간다는 속담처럼 가장 믿을 

수 있는 땅에 투자하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그렇다. 토즉 

황(土郞黃)이니 노란 금 브로치와 금 패물을 좋아하고 

누런 땅에 욕심을 부리니 고질같은 땅투기의 근성이 오 

방색과 무관하지는 않을 성 싶다. 노란색을 버리지 못하 

고 중심에 소유하려 옮으로서 무의식적으로 안정감을 유 

지하려는 색채심리는 생활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그 중 

에서도 희한한 현상은 노란 장판지 문화다. 아무리 초호 

화판 현대식 아파트에 가보아도 주인이 거처하는 한가운 

데 깊숙한 안방에는 영락없이 장판이 깔려있고 그 색상 

은 오방색이 의미하는 노란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본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이미 체질화되어 버린 한국인의 

색채의식에 다름 아님을 깨닫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4) 하양(白色系) ( ‘효’ + ‘。’ ), ( .승’ ), ( ‘λ ’ ) 

‘하양’은 우리가 흔히 쓰는 ‘하얀 색’의 함의 (含意)로 

서， 순수하고 고유한 우리의 색이름이며 삼원색 중의 하 

나이고 또한 오정색(五正色) 중의 하나로서 병사이다. 

형용사로서는 ‘하얀’이 있고， 부사(副詞)로서는 ‘하닿게’ 

가 있어 이처럼 간단한 어미변화 하나만으로도 명사와 

동사를 자유자재로 수식할 수 있는 완벽한 색이름이 된 

다. 

「두시 언해 (柱詩請解)dl에서 중세 어 의 ‘히다’는 뒤 에 

‘희다’ ‘허여효다’ ‘하야승다’ 등으로 혼용되기 시작했다. 

이 말이 본래 ‘〈’-어두음에서 ‘승’-으로 변한 것이라는 

것을 다음에서 알 수가 있다. 우리는 노인의 ‘白髮’을 보 

고 머리가 ‘셋다’고 한다. ‘白觸(흰고양이)’는 ‘센괴’로 

문헌에 나와있고， ‘센 머리’ ‘흰 머리’라는 표현은 지금도 

넓리 쓰이고 있다. 일어( 日語)로 ‘희다’의 대응형은 

siro( 白)이니 고대 문헌에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어형이다. 역시 우리처럼 ‘〈’과 ‘승’의 관계설정이다. 

양주동은 그의 F고가연구(古歌昭究)dl에서 해(日)의 

고음(古音)을 ‘ 1 ’ 라고 하였으며 백(白)의 훈(訓)인 ‘히 

다’도 ‘ l ’와 통일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태양을 말하는 
‘히’가 ‘희다’의 ‘희’와 동근어 임이 분명한 것이 아닌가. 

이 두 가지 발음은 모두 만주어 의 ‘Sanyan( 白 色)’， s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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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j 에서 유래됐고 동방위에서 천지가 갈라지면서 해가 

떠오를 때 틈새(間陳)가 생기는데 그 ‘사이’， 재’라는 어 

원에서 파생된 말들이다. 예를 들변 설을 ‘세다’， 셈을 

‘세다’， 눈썽이 ‘세다’， 밤을 ‘새다’(購) , ‘셋별’， ‘셋참’， ‘시 

퍼런’， ‘새빨간’， ‘새벽’(릎) , 빗물이 ‘새다’， 날 ‘새다’， 

‘설날’， ‘백설기’， ‘설기먹’， ‘서라벌’， ‘몇살’ 등의 말이 그 

것이다. ‘사이’(間)에서 비롯된 바로 이 ‘새’와 ‘세’와 ‘시 

’가 모두 ‘해’(태양 歲年月 日)와 연관되어 시작과 세월， 

광명과 흰빛을 암시하며 끼}이’(間) ‘새’(間，新) ‘세’(購， 

歲) ‘ 1 ’( 日，歲) ‘해’( 日，年) ‘하’(天，白) ‘희’(白)로 변했 

다. 서풍을 ‘하늬바람’이라고 한 것은 ‘하늬’ ‘하늘’ ‘하 

느님’과 연계하여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옛날 사람들은 기본적인 색채 표현에 있어서 자연현 

상이나 자연물에 대한 관찰을 통하여 구체적인 것을 어 

근으로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어쨌거나 ‘하양’의 표상은 

‘해’(日)이고 ‘하늘’(天)이고 ‘하느님’(天神)이다. 이와 같 

이 우리말에 ‘하양’(白)과 ‘해’(日)가 ‘승’의 동근어이며 

또한， 명사와 용언이 같은 경우는 우리말에서 쉽게 찾아 

볼 수가 있다. ‘셜’을 ‘센다’， ‘신’을 ‘신는다’， ‘잠’ 을 ‘잔 

다’， ‘되’로 ‘된다’， ‘칼’로 ‘갈른다’， ‘칼’을 ‘간다’， ‘꿈’을 

‘꾼다’ ,’ 삶’을 ‘산다’， ‘발’로 ‘밟는다’， ‘불’을 ‘밝힌다’， 

‘그림’을 ‘그린다’， ‘먹이’를 ‘먹인다’， ‘숨’을 ‘쉰다’， 등이 

이와 같은 이치다. 

하양은 바탕색(素色)으로 내용의 질료까지도 포함하 

여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가장 자연색에 가깝기 때문 

에 순결과 진실， 의(義)로움， 조락({周落)을 의미하고 가 

을(秋) , 금(金)과 서방위(西方位)의 백호(白虎)를 뜻한 

다. 백의종군(白衣從軍)이란 말은 기득권을 버리고 아래 

어디쯤 서있어야 할 수문의 이름도 서즉의(西則義)이므 

로 돈의문(敎義門)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오랜 농경문화의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하 

늘을 우러르며 기원했고 광명의 원천인 태양을 신성시하 

며 인내천(Á乃天)의 합일사상을 바탕으로 한 백색 선호 

사상을 지녀왔다. 백색을 하늘의 ‘해’로 보고 우리가 얼 

마나 하늘의 광명신과 그 빛을 상징하는 하얀색을 좋아 

했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늘에 가깝고자 하고 높고 

자 하는 염원에서 백두대간(白頭大幹) , 태백산(太白山) 

등의 이름을 붙였다. 

의복에 나타난 색채의식을 살펴보면 흰옷을 소의(素 

衣)라 하여 물(梁色)들이지 않고 무색(無色)의 바탕색 

옷을 가리켰다. 흔히 노인들이 ‘무색옷’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색 이 란 물색， 즉 ‘물감들인’， ‘염 

색한’이란 말이 되므로 무색옷은 물들인 옷이라는 뜻이 

된다. 양원제편요(梁元帝篇要)에 서방위가 하양이기 때 

문에 이 두 가지를 결부시켜 소추(素秋:迎日素秋)라고 

했다. 또 동방위가 파랑이며 봄을 상정하고 시작을 의미 

하기 때문에 청춘(줌春)이라고 짝짓기한 것을 보면 이런 

색채의식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름다움에 대해 공자가 말하기를 회사후소(續事後 

素)라고 했다. 소(素)자를 놓고 색을 말한 것이냐， 아니 

변 인격적인 사람의 바탕을 말하는 것이냐를 놓고 해석 

이 분분하다. 하지만 분명 한 것은 동양인의 종합적 인 언 

어인식의 연계성을 생각했을 때 소(素)의 함의(含意)는 

두 가지를 다 아우르는 종합적 개념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로 내려가 함께 봉사한다는 말이다. 서민이 평상시 흰 (5) 까망(뽑色系) - ( ‘「’， ‘II ’, ‘깅’+ ‘n ’ ) 

옷을 업는 것은 강제된 것이든， 아니든 간에 자연 속에 

서 순수하고 정결하며 의롭게 살고 싶어하는 소망의 뜻 ‘까망’ 은 북방위로서 겨울에 해당하며 풍수(風水)로 

이 내포되어 있다. 상중소복(喪中素服)은 탈속의 의미이 는 현무(玄武)이고 오행으로는 수(水)를 상징하면서 지 

며 경천사상과 맞물려 하늘로 돌아가 내세를 소망하는 혜를 나타낸다. 모든 만물의 낳고 죽음을 관장하여 북두 

기원의 뜻이 담겨 있다. 칠성에 치성들여 낳고， 죽어서는 북망산천에 묻히게 되 

서울의 서방위를 지키는 서대문은 간데 없고 문이 아 므로 무시무종의 분기점이다. 까망은 빨강을 내포하고 

닌 지병만 남아있다. 그러나 오행사상으로 미루어 짐작 다시 빨강은 노랑을 내포하면서 상생 순환하는 색 고리 

해 볼 수 있는 일이다. 우선 경복궁의 서문을 보면 역시 를 형성한다. 까망은 이 세 가지 색이 감산 혼합된 합색 

같은 맥락으로 서즉추(西밟秋)이므로 영추문(迎秋門)이 이므로 쉬지 않고 삼정색이 그 안에서 순환해야 색가를 

라고 명명되어 있다. 이런 이치로 지금의 서대문 네거리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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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망은 지혜를 상징하여 지금도 서울의 북문으로 홍 

지문(弘智門)이 건재해 있어 북즉지(北밟智)를 나타내며 

전공별로는 생사를 다스리는 의술(醫術)이 이에 속한다. 

조선시대의 복색으로는 흑색(뽑色) 감색(組色) , 오색 

(烏色) 현청색(玄춤色) , 구색(鴻色) 등이 있고 흉례(옛 

禮) 때는 주로 흑백색(뽑白色)만 허용되었으며 황색(黃 

色)은 아주 부분적으로만 사용되었다. 이런 관습이 지금 

까지도 아무런 불편없이 이어져오고 있는 것을 보면 서 

민의 생활과 일치하는 색채의 합리성을 얻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평시에도 오방색 중에 흑백의 무채색만 

서민에게 허용되고， 적， 청， 황의 유채색(有彩色)을 포함 

한 오방색 전부는 상층계급에만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한국의 민중들은 자유롭고 원만한 색채생활을 하 

지 못하고 백(白) , 회(까) , 흑(黑)의 무채색만을 사용하 

게 된 불운을 경험하게 된다. 

까망(뽑)은 『훈몽자회(訓象字會).Jl에서 ‘감다’가 ‘검다 

’로 교체되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 말에서 까망을 표현는 

데 ， +D(k+m)의 어근 뿐인 것 같으나 흰말(白馬)을 

‘설아말’ 검정말(黑馬)을 ‘가라말’이라고 했는데 제주도 

에서는 지금도 ‘가라말’이라고 쓴다. ‘가마귀’， ‘가마오지’， 

‘가오리’， ‘구름’， ‘가리다’， ‘그늘’， ‘그림자’， ‘그림’， ‘그리 

다’， ‘감추다’， ‘그뭄께’， ‘곰’， ‘거북’， ‘거미’， ‘굴(庸)’， ‘깜 

깜하다’， ‘컴컴한’， ‘케묵은’， 눈‘감다’， ‘까막눈’(文읍) , ‘구 

불구불’(曲) , ‘굽다(燒)’， ‘군것질’， ‘군불’， ‘군소리’， ‘갈무 

리’， ‘꺼름’， ‘끄슬르다’， ‘껍벙’， ‘깜부기’， ‘깜짝’(驚) , ‘깜빡 

’(明滅) , ‘꾸물꾸물’， ‘꿈뱅이’， ‘가물다’， ‘그뭄’(臨) 등 전 

부가 , +D (k+m)의 어근에서 나온 말이다. 일본의 대응 

어로 까망은 kuro-si(黑)다. 중세어에 ‘그림자’를 ‘그리메’ 

라고 했는데 이것이 발전하여 ‘그림’이 된 듯하다. 석중 

인(釋f며仁)의 화론서 『화매추상설(畵梅取象說).Jl에 보면 

창호위에 달빛에 비친 대나무 그림자를 보고 그림공부를 

하였다고 쓰고있다. ‘그리메’ ‘그림자”그림’으로 발전한 

것이 그림의 발전과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을 보면 흥미 

로운 일이다. 이처럼 색이름은 빛과 관련되어 천문기상 

과 연관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6. 질료적(質料的)으로본색채문호H色彩文{비 

수간채색(水千彩色)과 화장품 원료가 풍부하게 생산 

되는 곳으로부터 인류의 문명은 발생되었을 것이라고 생 

각한다. 나일강 유역과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유역이 

그렇고 캔지스강 유역과 황하 유역이 어김없이 이런 공 

통점을 지닌다. 이것은 역사를 문화사적 측면에서， 더 좁 

게는 회화재료의 기법사적 측면으로 파악해 본 필자의 

자의적 시각이다. 

수간채와 화장품， 이 둘은 모두가 인간적 욕구의 ‘이 

드(id)’단계인 구미본능(求美本能)의 충족이란 점에서 일 

치한다. 인간이면 누구이거나， 또 예나 지금이나， 어디에 

서나 아름다워지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가 있게 마련이 

다. 그리스의 조각을 알기 위해서는 지중해성 기후와 대 

리석의 질료를 파악해야 되듯이 한국의 조각을 이해하려 

면 사계절의 변화와 화강석의 특성을 연구해야만 비로소 

그 단서가 잡힐 것이다. 고구려의 벽화를 연구하려면 그 

곳의 자연환경과 풍토와 역사를 파악해야 한다. 

같은 이치로 서양의 그림을 공부하려면 서양의 풍토 

와 재료기법을 연구해야 될 것이며 한국의 그림을 정확 

히 파악하려면 전통회화의 재료와 기법을 변밀히 분석해 

볼 수 있는 과학적 접근방법이 필수적일 것이다. 그럼으 

로써 아래로부터 상향적으로 연구한 결과물， 즉 표현질 

료가 기법을 통하여 정신적 세계와 하나로 일치하고 있 

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창작을 하는 화가 자신도 자 

기가 다루는 질료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는 기법이 나 

올 수 없으며 재료기법이 어설픈 상태에서는 깊은 사상 

을 표출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회화의 맹목적 서구화 

경향이 바로 기초적인 미술교육에서부터 재료와 기법이 

한국적 조형사상과 직결되어 있음을 명쾌하게 가르쳐 주 

지 못한 데 기인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 조상들은 일상의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단청， 석 

채나 지(紙) , 필(筆) , 묵(뿔)을 질료와 표현기법으로부터 

이해하면서 회화의 정신세계와 자연스럽게 연계할 수 있 

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전통의 재료가 남의 재료와 

기법을 수입해 쓰고 있는 서양화의 그것보다 더 더욱 생 

소하고 낯설기만 한 것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심지어는 

재료와 기법이 사상과 무관함을 강변하며 현대회화는 곧 

서구화란 등식 속에 우리 그림의 그것을 단 한번도 거들 

떠보려 하지도 않은 채 가장 ‘한국적’이며 ‘한국성’을 대 

표한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한국인의 정통적 

한국인의 색채의식 (짧團A의 色彩흥짧 小考) 47 



인 색채의식도 이런 이유로 해서 이미 서구 조형논리에 

함몰된 지 오래다. 요즘 들어 우리 그림을 세계화시킨다 

는 명분 아래 명시도가 높은 유독성 화학안료가 함부로 

쓰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재료’와 

‘기법’과 ‘인격’과 ‘사상’은 먹이사슬처럼 하나의 조형사 

슬(造形銷)로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채료(彩料)는 칠한다(逢布)는 의미의 안료와 물들인 

다(梁色)는 의미의 염료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채도가 낮은 천연의 유， 무기질 안료와 염료 

를 사용함으로써 드러나지 않고 자연에 동화되려는 은인 

자중의 선비적 모노톤을 선호하였다. 염색이나 요리 등 

에서는 유기질 염료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벽화나 단청， 

공예 등에서는 무기질 채료를 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통적인 의식주문화(衣食住文化) 속에서 의복문 

화(衣服文化)와 식사문화(食事文化)는 유기질의 염료(梁 

料)를， 주거문화(住居文化)는 무기질의 안료(頻料)를 주 

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회화예술에서는 두 가지를 혼용하여 왔으나 대부분 

연대가 올라갈수록 무기질 안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난다. 이처럼 그 쓰임에 따라 질료가 다르게 마련인 

데 광물염료는 돌가루나， 흙을 수간(水千) 정제하여 만 

든 가루채색 (紹彩) , 접시채색 (益彩) , 막대채색 (棒彩) , 돌 

가루채색(石彩) 등의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채료들 

은 대자석(代 石)이나 토홍(士紅) , 석영(石英) , 운모(雲 

母) , 주， 황， 백， 니， 토(朱， 黃， 白， ~尼， 土) 등 헤 아릴 수 

없이 많은 천연의 재료들을 사용하여 만들어진다. 

식물염료는 꽃과 열매， 그리고 잎이나 껍질， 뿌리 등 

에서 천연의 색소를 추출하여 만들어졌다. 동물염료는 

선인장과， 목화나무과， 붉나무과에 기생하는 고치닐 

(cochin때) , 연치충(kerrnes) ， 오배자(五倍子) 등의 혈액이 

나 즙에서 색소를 채취하여 만들었다. 그밖에도 버섯과 

습한 바위 등에 기생하는 균류(園類)를 이용하기도 하며 

또한 해조류(海漢類) 등을 이용하여 염료를 만드는 방법 

을사용하였다. 

(1) 빨강(末色系) 

주(朱:French Vermllíon)는 특히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가장 많이 쓰이는 채료로써 인류가 발명한 최초의 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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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료이기도 하다. 유화 수은이 주성분으로 주나라 때 이 

미 사용되었으며 부적과 닥관의 인주에도 쓰이고 있다. 

빨간색 계통을 얻으려면 꼭두서니， 오리봉목， 적송피(亦 

松皮) , 홍화， 오미자， 아랑오피， 소방목심 (蘇方木心) , 연지 

( 暗) , 뽕나무열매， 천초근(Rubinati，∞ifum) , 연지충( E읍 

蟲 :Cochin뼈) , 자초근(짧草根) , 대자석 등이 재료로 쓰였 

다. 

(2) 파랑(홈色系) 

파랑은 염기성 탄산동과 수산화동의 혼합물인 군청 

(群좁: Arr Ultramarin) 석채와 남(藍 :Persian Blue) , 쪽풀， 

닭장풀， 소방목과， 진피 그 밖에 닥나무(橫)와 대나무의 

잎과 수장나무의 열매 등에서 추출하여 쓴다. 

녹색(綠色) 계열은 석록(石綠) , 동청(錯춤) , 공작석 

(孔崔石 Malachite) 등의 채료와 쪽물과 홍화， 쪽물과 치 

자의 복합에서 얻으며， 또 황벽， 쑥(交)에서 얻는 염료가 

있다. 담황색(淡黃色)이나 두록색은 쪽풀과 괴화 열매의 

복합으로， 압두록색(顆頭綠色)은 갈매피와 감당목피 등 

에서 얻어진다. 

(3) 노랑(黃色系) 

철강석이나 장석에서 얻는 황토(黃土: Yellow Ocher) 

수간채와 초자황(草雄黃: Gamboge)에서 채취하는 식물성 

염료인 등황(廳黃)은 독성이 없어 조선시대 먹과 혼용하 

여 쓰기도 했다. 또 유화비소 화합물인 유독성의 웅황 

(雄黃) , 자황(雄黃) , 석황(石黃) 등이 있으며 순금분박 

(純金해짧)을 노란색으로 쓰기도 한다. 

노란색의 염료를 얻으려면 치자， 회화나무 꽃과 열매， 

황백나무 껍질， 물푸레나무 껍질 등으로 염료를 구했다. 

또 다색 (茶色)은 울금， 노목(盧木) , 참나무， 금잔화， 오배 

자，밤나무，정향나무，호도，감나무，상수리나무，오리봉 

나무， 광대싸리와 잎， 수수깡과 잎을 이용하였다. 

(4) 하양(白色系) 

전국시대부터 풍화된 조개와 굴껍질로 만들어 썼던 

호분(胡船:업析)과 아연을 산화시켜 만든 아연화(亞紹 



華)와 탄산칼숨 성분의 방해말(方解末)과 도자기에 쓰이 

는 백토(白土) 등이 있다. 의복에서는 주로 옷감의 바탕 

재를 소색(素色)이라 하여 순도에 관계없이 흰 옷으로 

간주했다. 옛날에는 자연광에 표백했기 때문에 순도가 

높지 못하고 약간의 바탕색을 유지했으므로 소지색， 미 

색， 상아색， 유백색， 설백색 (雲白色) 등으로 불려졌음을 

알수있다. 

(5) 까망(뽑色系) 

탄수화물로서 카본의 분말을 채취할 때 장 정제된 것 

을 향연이라 하고， 조악한 것을 신연이라 하며 연료의 

종류에 따라 유연묵(油煙뿔)과 송연묵(松뼈뿔)으로 나눈 

다. 그 밖에도 채도는 약간 떨어지지만 감람석(搬擺石) , 

흑요석(黑確石) , 사문석(뺑救石) 등을 가루내어 수비한 

다. 

흑색과 회색 계열의 염재로 쪽물에서 흑색과 회색을， 

갈매나무 캡질이나 가래나무의 열매에서 회색을， 오배자 

(五倍子)에서 현색(玄色)을， 밤껍질과 연자각에서 회색 

을 얻는다. 노목과 양매， 소나무， 대황， 석류피에서 회색 

을， 흑색 백 약(百藥)에서 청조색을， 진피 (奏皮)에서 청조 

색을 낸다. 진달래 가지와 뿌리， 물푸레나무를 태운 숭에 

서 검정색을 얻고 솔나무 숭검정 등에서 흑색을 얻는다. 

7.맺음말 

한국의 전통 색채의식을 살펴보려면 음양오행 (陰陽五

行說)의 사상적 배경에서 형성된 오방위， 오방색의 원리 

를 알고 변모의 과정과 순환의 의미 등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색채의식은 서구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냐타나는 물리적 대상으로서의 색채가 아니라 자연 생성 

의 원리에 바탕을 둔 오방위 오정색의 복합적 대상에서 

출발한다. 이 같은 색채의식 속에 남아있는 백색선호사 

상을 확대 해석하거나 아니변 잠시 스쳐가는 외국인의 

견문록에서처럼 경제적 이유를 들어 백의민족이라고 단 

정짓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일반 서민들은 비싼 염색옷을 입을 수 없었고 유가의 

소복 상용과 상복 착용이 일상화되었으며 상민(常民)에 

대한 금염금색(禁梁禁色) 제도가 더욱 백성들에게 흰옷 

(白衣)을 강요하게 되었을 것이다. 개화 이전에 서민들 

은 겨우 주(朱) , 황(黃)， 남(藍) , 자(緊)색의 옷고름과 끝 

동， 호장이거나 머리탱기가 아니면 혼사용품과 상여의 

장식용 매듭 정도에서 물색(梁色)의 색채를 대하는 정도 

였다. 

그 흔한 쪽색 마저도 상류층의 양반집에서나 겨우 물 

들여 입었을 정도로 엄격히 색 제한을 했던 이유는 색이 

곧 신분계급을 나타낼 뿐 아니라 많은 의미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양(白色)을 한민족의 대표색이라고 할 수 없는 근 

거가 불가사찰의 채색문화와 궁중， 사대부의 색채문화에 

서는 그 세련됨이 극치에 이르렀으며 오방위， 오정색에 

근거한 조형미가 몹시 화려했다는 데 있다. 

한 민족의 특성을 색채의식과 결부시켜 말할 때 그것 

은 그 종족이 지향하는 이상과 철학에 관계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이 자의든 타의든 천부적으로 태양과 하늘을 

우러르고 순결함을 숭상하는 백의민족임에는 틀림이 없 

다. 같은 인접국으로 태양에 대한 숭배사상을 공유해 왔 

으나 일본의 경우는 숭배의 대상 자체를 모상으로 하여 

그들의 국기 안에 통째로 담았고 우리는 반대로 운행법 

칙과 우주의 원리를 이상으로 삼아 순환의 색상을 담았 

다. 양국이 똑같이 흰빛을 선호하고 순결과 청결을 앞세 

우면서도 국기에 드러난 엄청난 차이를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다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양국의 색채의식에 나 

타난 어원론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한다. 

한 민족이 향유하고 있는 색채의식은 각 나라의 지리 

적 여건에서 오는 기후와 풍토는 물론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역사의식과도 연계되어 있어， 쉽게 색채 하 

나만을 단정지어 말하기가 조심스럽다. 그래서 색채이론 

을 글로별시대에 걸맞게 국제규격에 맞추어 표준화한다 

는 것은 효율성과 기능성을 절대가치로 삼는 산업사회의 

양산체제 속에서 수요와 공급의 경제논리로 보았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하지만 한 민족이 누리는 일 

상의 생활문화 속에서 아무리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 하 

더라도 타의에 의해 미분화된 기능적 색채문화는 그 민 

족의 정서적 색채의식이 될 수가 없다. 

색감은 특별한 목적성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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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가 자유롭게 느끼는 인식의 범주이며 정서의 대상이 

지， 수리적이며 물량적인 분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 

다. 그래서 일상의 정서적언 색이름과 특수 기능의 광학 

적 계량적 색이름은 구분되어야 마땅하며 이 둘은 서로 

적대적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 관계를 유지해 

야 된다는 말이다. 이것을 혼동하였을 때 우리의 전통문 

화는 무너지고 색채문화마저 물량주의가 주도함으로써 

한국인의 생활 터전인 자연환경 안에 고즈넉이 아우르던 

전통정서를 잃게 될 것이다. 

이 글은 오랫동안 그림을 직접 그리면서 작업을 통해 

깨우친 바를 조심스럽게 기술해 본 것이다. 한국인의 색 

채의식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다. 여러 분야의 각 

도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한국의 자생미 

학을 정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화 

가로서 창작경험에 바탕을 둔 미완의 글을 내보인다. 위 

에서 살펴본 우리의 색채의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의미성(意味性) : 우주 자연의 생멸 순환에 따른 음양 

오행사상에 근거한 오방위， 오정색에 대한 의미성 부여. 

(사신벽화， 단청， 탱화， 관복， 휘장， 관혼， 상제， 의례， 의 

궤， 회화， 조경， 건축) 

@ 순결성(純灌性) : 근본 바당인 소지(素地)를 중시하는 

자연주의 사상에 기초한 백색선호(白色選好)의 결백성과 

모토톤의 단순성 추구， (서민 평복， 소복， 유복， 승복， 서 

예， 사군자， 수묵화， 단색화 등) 

@ 대비성(對比性) : 상부상생(相技相生)의 음양사상을 

기초로 한 보색대비 와 명도대비를 통한 순환적 대비성 

제고， (선비복， 한복， 관복， 궁중복， 대례복， 태극기， 군기， 

휘장， 자수， 공예， 화각장， 불화， 무화(꼬畵) , 관혼， 상제， 

민화， 목칠공예， 칠보공예 등) 

@ 은일성(隱適t 生) : 물아일치(物我一致)의 사상을 기저 

로 자연에 순응하고자 저채도의 천연채료와 간색의 인근 

색 대비를 실현함으로써 은일성 표출， (황칠 공예， 목가구， 

회화，평상복，모시의상，차경， 건축， 각，실내장식，제책 

(製冊)， 상복， 유복( {需服) , 선비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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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학성(諸請性) : 화랑의 풍류(風流) 정선을 바탕으로 

하여 ‘유어예(游於藝)’의 생활 속에서 낙천적 해학성 이 

입， (해학예술， 국악기문양， 민화， 풍속화， 놀이기구， 가면， 

농악， 무용복， 마당놀이 등) 

우리의 전통 색채의식은 단순한 색상의 표피적인 느 

낌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색상이 갖는 의미는 물론 내면 

의 색질까지도 파악하려 하며 나아가서 색채의 인격성을 

부여함으로써 색채를 선앙의 대상으로 신격화하기까지 

한다. 그만륨 우리의 색채의식 속에는 자연의 생성， 소멸 

하는 순환의 원리와 오방색을 통한 풍부한 색감정을 지 

니고 있는 종합적인 색채감각을 갖고 있다. 

특히 고문헌에 나타난 색명(色名)이 104가지나 된다고 

하지만 순수한 한글로 완벽한 색 이름은 오로지 오방색 

에 의한 빨강， 파랑， 노랑의 유채 삼원색과 하양， 까망의 

무채 이원색을 합쳐 오정색 뿐이다. 그 나머지 색 이름 

들은 모두가 조어이거나 어미에 ‘빛’이나 ‘색’자를 붙여 

만들었고 그렇지 않으면 순전히 외래 한자표기의 색명인 

것이다. 이렇게 많은 색명이 분화됐다고 해서 곧 우리의 

색채의식이 발전된 것은 아니다. 정말로 색채미감이 뛰 

어난 민족이라면 분석적이고 과학적인 빨강， 파랑， 노랑 

의 유채 삼원색과 하양， 까망의 무채 이원색을 합쳐 오 

정색의 고유 색 이름만 만들면 그만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색 이름이 오원색 그 이상의 고유 색 이름을 눈 

씻고 찾아보아도 없는 것을 보면 참으로 그 뛰어난 색채 

미감에 갑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